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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liferation and function of the adipose tissue-derived endothelial

cells according to different culture medium conditions.

Materials and Methods: Adipose tissue-derived CD146 positive endothelial cells were cultured in according

to different culture mediums (DMEM culture medium with or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and

EBM-2 culture medium with or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The proliferation and function of the

adipose tissue-derived endothelial cells was examined in different culture medium conditions.

Results: Adipose tissue-derived endothelial cells formed tube-like structures on Matrigel in EBM-2 culture

medium with or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However, the cells did not form tube-like structures

on Matrigel in DMEM medium with or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After 24 hours of culture,

among the culture medium using EBM-2, the proliferation of the cells were promoted in EBM-2 medium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than in EBM-2 medium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However, 72

hours of culture, the proliferation of the cells were promoted in EBM-2 medium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than in EBM-2 medium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liferation and function of the adipose tissue-derived CD146

positive endothelial cells could be maintained in EBM-2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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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 조직공학과 관련된 최신 경향은 단순히 근원이 되는 골

전구세포를 적절한 담체에 유입하는 것보다 혈관내피세포

의 선 유입으로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한 후, 골 전구세포를

유입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1-4) 이는 혈관화 담체 형성물

을 먼저 제작하고 이에 골 전구세포를 적용하여 골재생시

미리 형성된 혈관재생을 통하여 골형성이 더더욱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혈관계는 산소, 영양물 및

각종 인자들을 신체 조직에 운반하며 성숙화된 혈관 구조의

발달이 기관형성의 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세포 배양과 관련하여서는 골 전구세포와 혈관내피

전구세포 혹은 혈관내피세포를 합동배양 그 기능과 관련하

여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5-8) Villars 등9)은 인간

제대정맥 혈관내피세포가 포함된 배지는 골수기원줄기세포

의 증식을 증진시키며 인간 제대정맥 혈관내피세포와 골수

기원줄기세포를 합동배양할 경우, 조골세포의 분화과정에

서 초기 특이 표지자로 알려진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활

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혈관내시피세포의 원천등과 관

련하여 저자등은 지방조직인 협부 지방채에서 혈관내피세

포를 추출한 것을 보고한 적이 있다. 지방조직에는 특이적

으로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고 기질-혈관 분획 세포라 불

리우는 비특정 세포군이 존재하는데 이 기질-혈관 분획 세

포부분에는 특정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혹은 전

구세포라 불리우는 세포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10)

혈관내피세포를 이용하여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한 후, 골

전구세포를 유입시키면 최소한 두가지 이상의 세포들이 관

여하므로 각각의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세포를 배양하는 배지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

다. 혈관내피세포를 어느 특정한 담체에 유입하여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한 후, 골 전구세포를 유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먼저 혈관내피세포를 특정 담체에 유입하

고 이를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에서 일정기간 자라게 한

후, 미리 분화시킨 조골세포를 혈관화된 담체에 주입하고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이를 배양하는 것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11,12) 그러면 결국 담체에 있는 혈관내피세포가 나중에는

골형성 유도배지에서도 일정기간 배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혈관내피세포가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가 아닌 골형성 유

도배지에서 그 증식과 기능이 유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향후 저자등은 먼저 지방조직기원 혈관내피세포를 poly-

dioxanone/pluronic F127 담체에 유입하고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에서 배양하여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골막기원세포를 조골세포로 분화시킨 후, 이를 혈관

화된 polydioxanone/pluronic F127 담체에 적용시키고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배양하여 골형성물을 제작하고자 한

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 지방조

직기원 혈관내피세포가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 및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그 증식성과 기능이 유지되는 지를 관찰하고

자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협부지방채로부터CD146 양성혈관내피세포의채취

협부 지방채로부터 혈관내피세포의 채취는 이전의 연구방

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10) 하악골 시상 분할술 과정동안 채

취한 지방 조직을 0.075% 제1형 콜라겐분해효소(Sigma-

Aldrich, St. Louis, USA)로 처리하고 동일량의

DMEM/10% FBS를 통하여 콜라겐 분해효소를 비활성화

시킨 후, 10분간 2,400 rpm에서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세포층을 100-μm 나일론 세포 여과채에서 여과시키고 이

세포들을 다시 원심분리하였다. 인산염 식염수에 세척한

후, 세포들을 1 × 105 cells/well의 밀도로 2 μg/cm2로

fibronectin이 코팅되어 있는 24-well plate에 주입하고

FBS,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uman vascu-

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human insulin-like

growth factor-1, human fibroblast growth factor-B,

heparin, ascorbic acid 및 hydrocortisone 등이 포함된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인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2

(EBM-2, Cambrex, Walkersville, Md., USA)에서 배양

하였다. 계대배양을 시행하면서 조혈세포 표지자의 발현이

증가됨과 동시에 간엽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이 감소되는

passage 5내지 7단계의 세포들을 트립신 처리하고 조혈세

포 표지자인 CD146 MicroBead Kit (Miltenyi Biotec,

CA, USA)를 사용하여 1 × 108개의 세포당 100 μL

microbeads로 labeling을 시행하고 column과 분리기를

이용하여 CD146 양성 세포들을 추출하였다. 이 CD146

양성 세포들을 혈관내피세포 기질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진 matrigel (BD bioscience, CA, USA)에 적용시킬경우,

전형적인 혈관내피세포와 같이 관모형이 형성됨을 관찰하

여 이 CD146 양성 세포들을 혈관내피세포와 유사한 기능

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라 하고 이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2. DMEM 배지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에서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DMEM 배지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

에서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은 CCK-8 kit

(Dojindo, Gaithersburg,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전에 골막기원세포를 조골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배지 성분에 따른 인간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및 기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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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골막을 몇 조각으로 만든 후, 100-mm culture

dish에 넣고 10% fetal bovine serum, 100 IU/mL

penicillin, 그리고 100 μ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DMEM 배지에서 배양하고 이를 계대배양한 후, 골형성 유

도 배지에서 배양하여 조골세포로 분화시켰다.13,14) 이를 고

려하여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를

DMEM 배지와 세가지 골형성 유도인자인 dexametha-

sone, ascorbic acid, β-glycerophosphate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그 증식양상을 관찰하였다. 지방조직기

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를 3 × 103 cells/well의 밀

도로 96-well plate에 주입하고 각각의 배지에서 37℃에서

1시간동안 well당 10 μL CCK-8 solution으로 처리하여

배양 24시간째와 72시간째에 그 증식양상을 관찰하였다.  

3. EBM-2 배지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EBM-2

배지에서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인 EBM-2 배지와 골형성 유도인

자가 포함된 EBM-2 배지에서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

의 증식을 CCK-8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조직기

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를 3 × 103 cells/well의 밀

도로 96-well plate에 주입하고 EBM-2 배지와 골형성 유

도인자가 포함된 EBM-2 배지에서 37℃에서 1시간동안

well당 10 μL CCK-8 solution으로 처리하여 배양 24시간

째와 72시간째에 그 증식양상을 관찰하였다.  

4. DMEM 배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 EBM-2 배지, 그리고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

함된 EBM-2 배지에서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matrige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세

포망 형성(Endothelial network formation of

CD146+ cells on Matrigel)

혈관내피세포 기질역할을 하는 matrigel에 혈관내피세포

를 적용시킬 경우, 전형적인 혈관내피세포는 관모형(tube

formation)을 형성하므로 이의 형성정도를 관찰하는 것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Chamber slides를 matrigel로 입히고 1시간 정도 지난

후, chamber slides에 DMEM 배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 EBM-2 배지, 그리고 골형성 유도인

자가 포함된 EBM-2 배지에서 채취한 지방조직기원 혈관

내피세포들을 well당 2 × 104개로 주입하고 17시간이 지

난 후, 세포망 형성정도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1. DMEM 배지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에서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배양 24시간째에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

포들은 골형성 유도인자인 dexamethasone, ascorbic

acid, β-glycerophosphate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보

다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되지 않은 DMEM 배지에서 증

식양상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배양 72시간째에는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에지 세포들의 증식정도가

더 증가되었다(Figs. 1, 2).

2. EBM-2 배지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EBM-2

배지에서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배양 24시간째에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

포들은 세가지 골형성 유도인자들이 포함된 EGM-2 배지

에서보다 세가지 골형성 유도인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EGM-2 배지에서 증식양상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배양 72

시간째에는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EGM-2 배지에지

세포들의 증식정도가 더 증가되었다(Figs. 3, 4).

3. DMEM 배지,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DMEM

배지, EBM-2 배지, 그리고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

함된 EBM-2 배지에서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matrigel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세

포망 형성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들은 골형성 유

도인자들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인

EBM-2 배지에서 관모형을 형성하였으며 골형성 유도인자

들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DMEM 배지에서는 관모형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를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

내피세포들은 골형성 유도인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DMEM 배지에서는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고 찰

골 조직은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혈관화 되어있는 조직이

므로 골의 재형성이나 골절 치유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중의 하나는 활성화된 혈류공급이라

할 수 있다. 혈관계는 산소, 영양물 및 각종 인자들을 신체

조직에 운반하며 성숙화된 혈관 구조의 발달이 기관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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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골

손상이 있을 경우, 관련 부위 혈관손상으로 산소부족에 따

른 저산소 상태가 초래되어 이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혈류

회복을 통한 산소증가를 위하여 혈관신생 기전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혈류공급이 골 조직에 제공되지 못

할 경우 골격성 병변을 야기할 수 있다.15-17) 골신생과 혈관

신생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Gerber 등18)은 가

장 강력한 혈관신생인자로 알려진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woth factor, VEGF)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의 내인성 발현이 억제될 경우 골형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Maes 등19)은 혈관내피세포성장

인자 isoforms이 부족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혈관계 뿐 아니

라 골형성이나 연골형성의 손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의 골 조직공학 분야에서는 특정 담체와 골 전구세포

들과의 유합시 미리 혈관내피세포 혹은 혈관내피전구세포

를 담체에 선 유입시켜 이후 적용될 골 전구세포들의 조골

활성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11,12,20,21) 대부분

의 연구들은 골수등의 원천으로부터 혈관내피세포를 추출

배지 성분에 따른 인간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및 기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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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prolifer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CD146
endothelial cells in 24 hours of culture. Cell proliferation
was higher in EGM-2 culture medium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than in EGM-2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including dexamethasone, ascorbic acid, and β-glyc-
erophosphate (EGM-2 + 3F). 

Fig. 4. Cell prolifer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CD146
endothelial cells in 72 hours of culture. Cell proliferation
was higher in EGM-2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including dexamethasone, ascorbic acid, and β-glyc-
erophosphate (EGM-2 + 3F) than in EGM-2 medium with-
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Fig. 1. Cell prolifer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CD146
endothelial cells in 24 hours of culture. Cell proliferation
was higher in DMEM culture medium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than in DMEM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including dexamethasone, ascorbic acid, and β-glyc-
erophosphate (DMEM + 3F). 

Fig. 2. Cell prolifer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CD146
endothelial cells in 72 hours of culture. Cell proliferation
was higher in DMEM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including dexamethasone, ascorbic acid, and β-glyc-
erophosphate (DMEM + 3F) than in DMEM medium with-
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DMEM                       DMEM + 3F DMEM                        DMEM + 3F

EGM-2                       EGM-2 + 3F EGM-2                        EGM-2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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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어느 특정 담체에 유입시킨 후, 혈관내피세포가

유입된 담체를 대략 며칠동안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에 두

어 유입된 혈관내피세포들의 활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

이 시행되는 동안 여러 원천에서부터 골 전구세포를 추출하

고 이를 조골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도 진행한다. 그리고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에서 며칠동안 배양되고 있는 혈관

화된 담체에 골 전구세포로부터 획득한 조골세포를 적용하

여 골형성물을 형성하고자 한다. 조골세포를 혈관화된 담체

에 유입시킨 이후에는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추가적으로 며

칠동안 배양한다. 

Yu 등11)은 쥐의 골수에서 채취한 세포들을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에서 배양하여 혈관내피세포를, 그리고 골형성 유

도인자인 dexamethasone, ascorbic acid, 그리고 β-glyc-

erophosphate가 포함된 DMEM 배지에서 배양하여 조골

세포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한 혈관내피세포를 PCL-

HA 담체에 유입시켜 혈관내피세포가 유입된 PCL-HA 담

체를 3일동안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이

후 이 담체에 골수기원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조골세포를 적

용시키고 추가적으로 6일동안 골형성 유도인자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시켰다. 대조군으로 혈관내피세포가 유입되

지 않고 조골세포만 유입된 담체와의 조골활성도를 비교하

여 혈관내피세포가 유입되었을 경우, 조직공학적 골형성 정

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혈관

화된 담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용된 혈관내피세포가 향후

에는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배양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혈관내피세포들이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배양될 경우,

J Korean Assoc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2010;32(6):5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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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ube formation of adipose tissue-derived CD146 positive endothelial cells in DMEM, DMEM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EGM-2, and EGM-2 with osteogenic inductive agents. Positive tube formation was examined in EGM-2 medium with
or without osteogenic inductiv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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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식정도와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되는 가에 대해서

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본 저자들도 polydioxanone/pluronic F127 담체에 혈관

내피세포를 적용하여 향후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하고자 하

여 이를 위한 선행단계로 지방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의 특

성을 나타내는 세포를 배양하여 이를 보고하였다.10) 그리고

골막에서 추출한 골막기원세포를 조골세포로 분화시킨 후,

이를 혈관화된 polydioxanone/pluronic F127 담체에 적

용시켜 혈관신생이 선행된 우수한 골형성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하기 위해 적용된 혈관내피세포들이 결국에는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배양되게 되므로 이러한 세포들이 본

연의 배지가 아닌 다른 배지에서 세포들의 증식정도와 기능

이 유지되는 가를 먼저 파악하고자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혈관내피세포 역할을 하는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들을 이용하였는데 이 세포들은

배양시간이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가지

골형성 유도인자들인 dexamethasone, ascorbic acid, 그

리고 β-glycerophosphate이 포함된 DMEM 배지와 혈관

내피세포 유도배지인 EGM-2배지에서 증식정도가 더 증가

되었다. 이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혈관내피세포를 적용

하고 향후에 골형성 유도배지에서 배양하더라고 혈관내피

세포들의 증식양상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혈관내피세포는 이의 기질역할을 하는

matrigel을 적용할 경우, 3차원적으로 혈관 형태인 관모형

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형성 정도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22,23) 그

리하여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배지에서 matrigel에 적용될

경우,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들의 관모형

형성정도를 관찰하였는데 세포들은 골형성 유도인자들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인 EGM-2 배

지에서 관모형을 형성하였으나 골형성 유도인자들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DMEM 배지에서는 관모형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결과들은 이

전의 여러 알려진 연구들과 다소 다른 결과들이라 할 수 있

다. 즉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혈관내피세포를 담체에

적용하고 향후에 골 전구세포를 적용시킬 경우, 골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과되므로 추론하자면

담체에 적용된 혈관내피세포들이 향후 골형성 유도배지에

서 배양하더라고 혈관내피세포들의 기능에 큰 저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들이 골형성 유

도인자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DMEM 배지에서는 그 기

능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관내피세포의 분화

와 골형성 유도인자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혈관신생인자들과의 관련성

에 대하여 Fischer 등24)은 dexamethasone이 돼지의 뇌유

래 혈관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의 발

현을 감소시키며 혈관내피세포를 포함하여 혈관내피세포성

장인자와 관련된 여러 세포들의 분화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Förster 등25)은 뇌혈관장벽과 관련된 혈

관내피세포와 뇌혈관장벽과 관련이 없는 심근 혈관내피세

포등을 통한 연구에서 글루코콜티코이드가 글루코콜티코이

드 수용체에 따라 선택적으로 뇌혈관장벽을 모세혈관 혈관

내피세포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어느 특정 담체에 혈관내

피세포를 적용하여 혈관화된 담체를 형성하고 이를 혈관내

피세포 유도배지에서 배양한 후, 골 전구세포를 여기에 적

용시키더라도 배지는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골형성 유도인자만 첨가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진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사항들에 추가적인 실험이

동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골 전구세포 자체의 증식과 기

능의 유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으로 많은 실험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혈관화된 담체에 골 전구세포를 유입하여 유익한 골형성

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혈관내피세포의 입장만 고려한

다면 그 자체 배지인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진다. 

결 론

경상대학교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따르고 환자 동의하에

매복된 하악지 시상 분할술 과정에서 채취한 지방조직에서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를 추출하여

DMEM 배지와 혈관내피세포 유도배지인 EBM-2 배지에

서, 그리고 각각의 배지에 골형성 유도인자인 dexametha-

sone, ascorbic acid, 및 β-glycerophosphate이 첨가되었

을 경우, 그 증식양상과 관모형 형성 정도를 관찰하고 다음

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1. 배양 24시간째에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

세포들은 DMEM 배지와 EBM-2 배지에 골형성 유도

인자인 dexamethasone, ascorbic acid, β-glyc-

erophosphate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세포들의 증

식양상이 증가되었다. 

2. 배양 72시간째에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

세포들은 DMEM 배지와 EBM-2 배지에 골형성 유도

인자인 dexamethasone, ascorbic acid, β-glyc-

erophosphate를 첨가하였을 경우, 세포들의 증식양상

이 증가되었다. 

배지 성분에 따른 인간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의 증식 및 기능의 평가

509



3. 지방조직기원 CD146 양성 혈관내피세포들은 골형성

유도인자들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혈관내피세포 유도

배지인 EBM-2 배지에서 관모형을 형성하였으며 골형

성 유도인자들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DMEM 배지에

서는 관모형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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